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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 27일 긴급 금

통위..`금융안정 대책 기

대` 

한국은행이 27일 오전 8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기로 함. 안건은 

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, 지난 주말 코스피 지수 1000선이 무너지는 

등 금융시장이 붕괴된 상황이어서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을 내

놓을 것으로 보임. 

현대차 "10월 수출 22만

5천대…사상최대" 

현대차는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, 이달 국내공장 수출 11만9000

대, 해외공장 판매 10만6000대 등 모두 22만5000대를 해외시장에 

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26일 밝혔음. 

SKT, 자사주 44.8만주 1

천억 매입소각 결의 

SK텔레콤은 보통주 44만8000주 1,000억원 규모를 이익소각 한다고 

24일 공시.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 자사주를 장내 매수한

다고 밝힘. 

靑 금리인하·재정확대 등 

5개 안정책 추진 

한국 정부가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치솟는 시중금리를 안정시키

는 한편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방향을 잡았음. 박병원 청와대 

경제수석은 26일 대통령 주재 경제상황점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"

세계적인 경기침체 하에서 수출 증가율 둔화와 기업수익성이 나빠지

는 현 상황에서 실물 부실이 은행부실로 연결되는 사이클 순환을 차

단하기 위해 실물경기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"고 전했음. 

국내기업 79% "IMF 때와 

비슷하거나 더 어렵다" 

최근 국내기업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`글로벌 금융위기가 기

업경영에 미치는 영향` 조사 결과, 현재 경영여건에 대해 기업들의 

78.9%가 `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거나`(42.5%), `더 어렵다

`(36.4%)고 밝힘. 경영여건이 더 나아졌다는 응답은 21.1%에 불과. 

우크라이나, 동유럽 첫 

IMF 구제금융 결정 

국제통화기금(IMF)은 우크라이나에 165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

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(현지시간) 보도. 

원자바오 "각국 금융위기 

대응, 충분치 않아" 

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원 총리는 베이징에서 제7차 아시아유럽정상회

의(ASEM) 폐막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"각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

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

다"고 밝히며 "(각국 간의) 신뢰, 협력, 책임감이 위기 해결의 핵심" 

日 주가는 바닥으로…엔

화값은 천장으로 

일본 엔화 시세가 13년2개월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90엔대까지 치솟

으면서 일본 경제에 총비상. 도요타, 소니, 도시바 등 일본을 대표하

는 수출기업들이 속속 영업실적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나선 가운데 지

난주 말 닛케이225 주가도 버블 붕괴 이후 역대 최저치 수준에서 불

과 600포인트를 남겨둔 7,649.08로 장을 마감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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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 수출기업 실적 직격탄 고우고쿠생명은 "엔고 추세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단정할 수 없기 때

문에 수출 관련 상장기업들은 주가수익비율(PER) 등 기술적인 분석이 

사실상 무의미해졌다"고 평가. 실제로 수출 관련주인 샤프(-69%), 소

니(-68%), 닛산자동차(-64%), 스미토모상사(-60%), 닌텐도(-59%), 

신닛테쓰(-59%) 등은 지난 24일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

60% 전후 급락. 

"日 내년 2분기 침체 정

점 달할듯" 

일본 게이오대학 교수는 "미국 대선 후 두 달 정도 권력 공백이 불가

피해 또 한 차례 급격한 시장 동요가 예상된다"며 "닛케이 주가가 

8,000선이 깨졌지만 아직 바닥은 아니라고 본다"고 언급. 

日 미쓰비시 UFJ, 연내 

1조엔 증자 검토 

일본의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이 올 회계년도 내 최대 1조엔 

규모의 증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. 

<참고>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.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